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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like the traditional panic model, recent studies have revealed that altruistic behavior is more prevalent 

in disaster situations and altruism has a positive effect on lifesaving by instantly increasing the group’s ability

to respond to crisis. It also turns out that the brain mechanism that manifests altruistic behavior can be 

strengthened through learning and experience. In this experimental study using a simulated fire emergency,

group comparisons and factorial design analysi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 type of learning

experience influenced the manifestation of altruistic behavior. The results showed that a higher degree of 

altruistic behavior was manifested among groups with experience in each of the five learning experiences

(real fire experience, learning to respond to fire, learning to use an elevator during fire, and obtaining fire-related

information through media) than inexperienced groups. However, the pattern of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ose experiences showed that one meaningful experience was better than overlapped experiences. The 

significant experiences were situated and systematically constructed with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real

fire experience, learning to respond to fire, and learning to use an elevator during fire.

Key words: disaster response, altruistic behavior, fire-related learning experience, fire evacuation experim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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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위기 상황에서 대피자들이 얼마나 이성적일 수 있

으며 이타적인 행동을 취하는가는 화재와 같은 재난

에서의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중요

한 문제이다(Drury & Cocking, 2007; Gwynne, et. al., 

2015). 이타심, 책임감, 경쟁심과 같은 사회심리적 경

향성은 위기 상황에서 대피자들의 태도를 결정짓는 

요소들이다(Jungermann, 2000). 특히 이타심은 집단 대

피 상황에서 안전을 강화하고 인명 구조를 촉진한다

는 점에서 재난 대응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긍정

적인 사회심리 기제이다(Cocking & Drury, 2005).

그러나 집단이 공동으로 맞닥뜨린 위기 상황에서 

개인별 이타심이 어떻게 긍정적 기제로 발현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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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

다(Cocking & Drury, 2005). 재난 관련 이타심에 대한 

기존 연구들도 대부분 위기 상황이 종료된 후 피해자

를 위한 봉사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Sung & Han, 

2008; Dynes, 1994). 따라서 실제로 인명구조를 위한 

결정적 시간인 대피 상황에서 개인의 이타심이 어떻

게 주어진 집단 관계의 역학을 통해 발현되는지를 설

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다 근본적으로,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인간

의 이타심은 절대적으로 발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인

식되어 왔다(Dynes, 1994). 이타심이라는 심리적 특성

이 위기 상황에서 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기존 연

구들은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Cocking & Drury, 

2005; Drury, et. al., 2013).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상황

이 주는 의미가 급박하고 중대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개인의 이성과 경험은 순식간에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Dynes, 1994). 그리고 이성과 경험이 

무의미해지면서 위기에 처한 집단 속 개인들은 모두 

극단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며 이기적인 행동을 취하

게 된다는 가정 하에 인간의 행동을 모형화해 왔다

(Dynes, 1994; Cocking & Drury, 2005). 

그러나 이러한 선입견과는 달리, 2000년대 이후 테

러와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집단 대피 상황이 더욱 

빈번히 발생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이기적이고 비이

성적인 행동보다는 협력적이고 이타적인 행위가 더 

많이 보고되었으며 실제로 많은 인명을 구조하는 데

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기 시작하였다(Cocking & 

Drury, 2005). 

특히 2005년 런던 테러 사건을 기점으로 연구를 시

작한 Drury와 동료들은 다양한 연구결과(Drury & 

Cocking, 2007; Drury, et. al., 2013)를 통하여 위기 상황

에서 집단 속 개인들은 이타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인

다는 가설을 증명하며 사회심리학 이론들로 이를 뒷

받침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이타심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시각은 위기 상황에서 집단적 패닉을 절대적 

심리상태로 간주하였던 기존의 행동 모형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들어 뇌과학의 발달에 따라 이타심의 근원에 

대한 Marsh(2014, 2016)의 연구가 주목을 받으면서, 위

기 상황에서의 이타적 행동이 왜, 어떻게 발현되는가

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타심이 후천적인 교육과 훈련에 의해 길러

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뇌 편도체의 크기에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이렇게 이타적

인 사고양식을 갖게 된 사람들은 처해진 상황이나 사

회적 보상 여부, 집단에서의 친밀감 정도와 관계없이 

타인을 위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데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의사결정을 하며 행동을 취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Lehrer, 2009; Marsh, 2014). 그러나 정작 위기 상황

에서 이러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학습과 경험이 이 과정에서 어

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타

심이라는 개인의 선한 의지와 그에 바탕을 둔 행동들

이 집단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

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타심이 뇌의 

기능에서 비롯되며 학습이나 훈련과 같은 선행 경험

들에 의하여 강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기 상황에서 

이타심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떤 경험을 제공

해야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집단행동 모델링

과 재난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집단 이동 중 승강기1) 탑승에 초점을 

맞추어 화재 대피 실험을 설계하고 참가자들의 화재

와 관련된 선행 경험과 이타적 행동이 발현되는 정도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승

강기의 탑승과 하차를 놓고 대피 집단 내 사회적 긴

1) 화재시 승강기 사용이 금지된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지만, 최근 엘리베이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고층건물에서의 거주자 대피, 
이동 약자들을 위한 초기 대피에서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Feit, 2018; Moor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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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감이 형성되며 먼저 타기 위한 경쟁적 행동이나 타

인에게 양보하는 이타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본 실험을 위한 가장 적절한 상황으로 설정되었

다. 화재와 관련된 선행 경험으로는 직접 화재 경험, 

화재시 대응행동 학습 경험, 화재시 승강기 사용 학

습 경험, 화재 대피 훈련 경험, 간접적인 화재 관련 

미디어 정보 수용과 같이, 경험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하여 직접성이 높은 경험부터 낮은 경험까지 다양하

게 포함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상황이론과 이타심, 이타적 행동

이타심(Altruism)은 사회적 관계와 상황에서 발생하

는 개인의 심리 기제이다. 이타심은 개인의 성격과 관

계가 있으며 사회적 요소들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Krueger, et. al., 2001), 도덕성 발달 수준에 따라 다르

게 발현되는 복합적인 속성이다(Eisenberg, et. al., 

2002). 특히 이타심은 사회적으로 타인과 공유된 환경

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상황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밖

에 없다(Kim & Gim, 2007; Krueger, et. al., 2001). 

이러한 배경에서 Dynes(1994)는 이타심을 개인적 

이타심, 집단적 이타심, 그리고 상황적 이타심 3가지

로 분류하였다. 이 중 상황적 이타심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인적, 물적 자원이 재난에 대응하여 효

과적으로 운용되도록 작용한다. 

상황이론에서 볼 때 위기에서의 이타심은 일반적 

상태에서의 이타적 성향과는 다르다. 일반적 상태에

서의 이타심은 소속된 집단에서의 인정, 좋은 평판, 이

후 긍정적 관계, 보상을 위한 기대심리에 의해 발현될 

수 있지만(Simpson & Willer, 2007), 인명을 놓고 벌어

지는 위기 상황에서의 이타적 행동에서는 이러한 일

반적 기대심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친사회적 행동, 도움행동으로도 불리는 이타적 행

동은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안녕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 정의된다(Jun, 2015). 그

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 행동은 사실 다양

한 동기를 발현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Kim & Gim, 

2007; Jun, 2015). 이타적 행동은 타인을 돕는 것이 자

신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계산하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이기적 동기설, 개인규범과 도덕적 의무감에서 시작

된다는 규범적 동기설, 타인을 돕는 것을 자아의 역할

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라는 역할정체성 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에 처한 타인에게 공감하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이타적 동기설로 설명된다(Jun, 2015). 이

러한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위기 상황에서는 다른 그 

어떤 동기보다도 상황적 위협 속에서 타인의 두려움

에 대한 공감에 기반을 둔 이타적 동기로 인해 행동이 

발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Drury & Cocking, 2007; 

Dynes, 1994).

또한, 위기에서 발현되는 이타적 행동은 즉각적 이

타행동으로, 개인의 가치관과 문화적 배경, 내적인 도

덕률에 기반을 두고 오랜시간 숙고를 거친 뒤 일어나

는 복합적 이타행동과는 다르다(Kim & Gim, 2007). 즉

각적 이타행동은 공감이라는 감정적 요소에 의해 촉

발되며 감정적 전이와 같은 사회적 정서에 의해 강화

된다(Kim & Gim, 2007). 따라서 위기에서의 이타심에 

대한 연구는 재난이라는 특수성에 근거하여 상황적 

이타심을 중심으로 즉각적 이타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재난 상황은 집단적 대피룰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며, 이들에

게 사망의 위협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혹은 적어도 인

지되고, 시간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탈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재난에 의한 집

단 대피라고 할 수 있다(Drury & Cocking, 2007). 이러

한 상태에서 이타적 행동의 발현은 개인과 집단, 상황

의 변수로 결정된다. 이때 개인적 변수로는 공감력, 사

회적 요소로는 집단과의 관계를 들 수 있으며, 특히 

사람과 상황 간의 상호작용도 예측하기 힘든 변수로 

존재한다(Sul, et. al., 2014; Simpson & Willer, 2007). 이

는 개인이 가진 공감적 감수성, 그 개인이 집단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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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갖는 관계의 성격과 친밀감 정도, 그리고 상황

적 특수성이 함께 복합적인 변수로 작용하여 이타심

이 어느 정도,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공감과 같은 개인적 감정조차도 정서적 요

인뿐 아니라 인지적 판단과 문화적 영향력이 함께 작

용하는 복합적 요소라는 점이다(Jo & Lee, 2010). 타인

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 그리고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현상을 공감이라고 정의할 때, 이타적 행동의 

발현에 영향을 끼치는 이 감정적 반응도 사회적 관계

에서 촉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Kim & Gim, 2007; 

Jo & Lee, 2010). 결국 이타적 행동이란 재난 발생 시

에도 상황마다 갖는 특수성, 형성된 대피 집단 내에서

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각 개인별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현이 결정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나 그로

인한 정밀한 예측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속성

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시 이타심 발현에 대한 연

구의 당위성과 가치는 실제 집단 이동 상황에서 이타

적 행동이 대피 안전을 강화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Cocking & Drury, 2005). 항공기에서의 탈출과 같은 고

도의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적 역학이 발현되는데, 이

때 타인을 먼저 탈출구에서 빠져나가도록 배려하거나 

이동에서의 우선순위를 양보하고 탈출에 심리적 어려

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이타적 행동들이 나타난다

(Jungermann, 2000). 이와 같은 이타적 행동들은 순간적

으로 집단의 대피 역량을 강화하고 인명구조를 촉진할 

수 있다(Drury, et. al., 2019).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타

심이 위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발현되는 심리적 기제

이며 집단 이동을 이해하고 모형화하는 데에 있어 간

과해서는 안 될 요소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이타심과 경험, 학습, 훈련, 그리고 미디어

이타심이 성공적이고 안전한 집단 대피를 위해 반

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할 때, 이러한 개인의 심리

적 경향성이 어떻게 행동으로 발현되며 촉진되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Marsh(2014)는 

낯선 사람들에게 이타심이 발현되는 현상이야말로 사

회학, 심리학, 경제학, 그리고 생물학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놓치고 있는 퍼즐의 조각이라고 보았다. 흔

히 Abigail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Marsh(2017)는 

이타심을 자신의 이익을 넘어 타인의 상황에 공감하

고 적극적으로 배려하려는 뇌의 작용으로 새롭게 설

명하였다. 그녀는 이타심이 후천적 교육과 훈련에 의

해 길러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뇌 편도체의 크기에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편도체는 두려

움이라는 감정을 학습하고 표현하며 타인의 두려움에 

공감하여 이타적으로 반응하는 전체 과정에서 핵심적

인 역할을 한다(Marsh, 2014, 2016). 결국 이타심은 편

도체에서 타인의 두려움을 인지하고 이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심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Filowski, et. al.(2016)의 논문을 보면, 이타적 행동을 

결정하는 뇌 부분들은 서로 복잡한 연결망을 이루고 

있으며,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자극이 일어나는 뇌의 

영역도 조금씩 다르다. 연구자들은 특히 사회적 인지

와 판단을 총괄하는 내측 전두엽 피질(mPFC)이 이타

적 행동에 대한 보상심리와 관련된 복측피개부(ventral 

tegmental area), 두려움과 이타심을 관장하는 편도체,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 등과 복잡한 연결성을 갖고 있

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성으로 

인하여 편도체에서 불러일으켜진 감정적인 자극은 연

결된 뇌의 영역들로 확산되어 과거에 경험하고 학습

한 내용을 기억하게 하고, 그에 바탕을 둔 판단과 행동

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종

합하여 볼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 편도체에서 

촉발된 이타심은 우리의 과거 학습 경험에 대한 기억

을 순간적으로 불러일으키고 결국 이타적 판단과 행

동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Vardy & Atkinson(2019)도 싸이클론 재난 경험자들

을 연구한 결과에서 재난 자체가 아니라, 재난을 경험

한 내용이 이후 이타심 발현과 협력적 행동 여부를 결

정짓는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특히 타인의 고통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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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목격한 이들은 이후 이타적이고 협력적인 행동이 

더욱 증가하였다. 그러나 재난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

을 극심하게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는 오히려 이기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

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가 우리 뇌에서의 반응

과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 경험과 학습 이외에도, 미디어를 통하

여 재난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 역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타심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Dynes, 1994). 현대사회에서 재난 상황과 관련

하여 일반이 듣고 보는 모든 경험은 미디어에 의해 광

범위하게 매개된다(Park, 2015; Dynes, 1994). 인터넷 

상의 기사와 댓글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

셜미디어는 개인의 인지와 상호작용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특정 상황에 대하여 일정 기

간 동안 사회 일반이 갖는 공동의 경험을 구성한다

(Chung, 2018). 또한 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고통과 상

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때 보고 들은 내용을 이

미지화하여 기억에 저장하며,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 활용한다(Park, 2015; Dynes, 1994). 

이러한 미디어에 의한 매개는 사회구성원들의 위

험 대상과 위험 수준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감정적 반응과 행동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Chung, 2018). 결국 재난 관련 미디어 보도가 사회 일

반에게 정서적, 인지적 경험으로 작용하여 학습 효과

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Chung, 2019; Park, 2015). 

본 연구는 화재로 인한 대피 상황에서 이타적 행동

의 발현 정도에는 직접 화재 경험과 미디어를 통한 

간접 학습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험과 학습이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화재 관련 경험과 학

습은 연구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통하여 

5가지 유형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화재 대피 실험을 

통하여 이러한 선행 경험과 학습이 이타적 행동이 발

현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경험의 유형에 따른 이타적 행동 발

현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대

피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경기도 소재 

대학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 170명으로, 

사전조사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의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화재 관련 경험 여부

를 파악하여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실험은 화재 발생이 감지된 초기 상태에서 승강기 

탑승을 두고 대피자들 간에 심리사회적 관계 역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실시되었다. 화재시 

승강기 이용은 금지되어 있지만, 고층건물 수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승강기 시스템의 발전으로 화

재 상황별 적절한 자동 인지 및 작동이 가능해지면서 

화재 초기단계에 거주자들의 빠른 대피와 신체적 이

동 약자들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Feit, 2018; 

Moore, 2019). 본 연구에서는 특히 승강기에 이미 탑승

한 사람들과 탑승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심리적 상호작용과 역학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고층건물에서의 화재 발생으로 승강기를 

통한 대피가 불가피한 상황을 가정하고, 화재 경보를 

비롯한 실제 화재 시에 발생하는 소음과 요원들의 행

동 및 언어적 지시를 통하여 상황적 긴박감을 제시하

였다. 정원 25명, 최대 28명 탑승이 가능한 승강기에 

한번에 4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차례로 탑승을 시도

하도록 하였다. 안전한 실험진행을 위하여 훈련된 진

행 요원들과 의료진이 대기하였다. 

실험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탑승을 망설이는 지연 

행동, 타인을 위한 대기 행동, 경쟁적인 밀침 행동, 앞

서기 행동, 승강기 문을 잡고 탑승을 돕는 행동, 다른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내리는 행동을 보

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탑승시 행동은 승강기 주변과 

내부에 설치된 장치를 통하여 모니터링되었으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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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후에는 대피 상황에서 이타적 행동이 발현된 정도

를 묻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실험설계

본 연구는 화재를 가정한 상황에 처한 참가자들이 

승강기 탑승에서 실제로 보이는 행동을 관찰하기 위

하여 유사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를 실행

하였으며, 각 경험의 유무에 따른 집단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두집단 비교, 그리고 요인 간 상호작용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설계(factorial design)로 실험

설계와 분석을 진행하였다(Kirk, 2013). 

연구참가자들의 화재 관련 경험과 학습의 유형에 

따라 요인을 직접 화재 경험, 화재 시 대응 행동 학습 

경험, 화재시 승강기 사용에 대한 학습 경험, 화재대피 

훈련 경험,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화재 관련 정보 습득

으로 구분하였다. 요인설계는 이러한 5가지 경험 각각

의 유무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경험 간

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타심의 발현은 개인적 성향, 사회적 

관계, 그리고 상황적 특수성의 상호 영향 관계에 있다

고 보고(Sul, et. al., 2014; Simpson & Willer, 2007), 연

구참가자들의 개인적 성향과 참가자들간의 사회적 친

밀감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인의 내재된 이타

적 성향과 태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을 대상

으로 이타적 성향과 태도를 측정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실험 과정에서 참가자들 간의 

사회적 친밀감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

여 교육기관 내에서 사회적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인 

학기 초에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전 지인이 함께 

수강하는지를 확인하여 별도의 그룹으로 분리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중속변수인 화재 실험 상황에서의 

이타적 행동 정도에 대한 측정을 중심으로, 이타적 성

향과 이타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이타적 성향은 타인

을 배려하고 돕기 위한 내재된 경향성(Rushton, et. al., 

1981), 이타적 태도는 돕는 행동에 대한 믿음과 의지 

로(Nickell, 1998), 상황적 이타행동 정도에 영향을 끼

칠 수 있다고 보고 개별 참가자의 이타적 성향과 태도

가 갖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화재 상황에서 이타적 행동 발현 정도를 조사

하기 위해서 실험 후 참가자들에게 이타적 행동 정도

에 대한 총 10개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Kim, 

2019). 문항을 제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타적 행동을 다룬 국내외 연구의 측정도

구들을 참고하였다(e.g., Sul, et. al., 2014; Cho & Sohn, 

2006; Batson & Powell, 2003; Rushton, et. al., 1981). 측

정도구는 화재 발생 시 맞닥뜨릴 수 있는 갈등 상황에

서 이타적 행동 선택 여부를 구체적으로 묻기 위하여 

‘건물에서 위기 발생 시, 승강기로 대피해야하는 상황

에서 승강기 안이 꽉 찼다면 나는 자리를 양보한다’, 

‘건물 안 위기 상황에서 나만이 알고 있는 출입구로 

가는 빠른 길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쳐 알린

다’, ‘대피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함

께 이동할 있도록 돕는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하였

다. 측정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산출한 Cronbach 

Alpha는 .893으로 높게 나타났다. 

화재 상황에서 발현되는 이타적 행동에 앞서, 참가

자들에게 내재해 있는 이타적 성향을 확인하기 위해 

Rushton, et. al.(1981)이 개발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

된 측정도구(Altruistic Personality Scale: APC)를 사용

하였다. ‘나는 낯선 사람에게 길 안내를 해준다’ ‘나는 

낯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면 잔돈을 바꿔준다’와 같

이 낯선 이들에게 이타적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타인을 돕기 

위한 행동을 수행하려는 태도를 함께 점검하기 위하

여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Nickell(1998)의 Helping 

Attitude Scale을 활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단계에서는 집단을 직접 화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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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 화재시 대응행동 학습경험 유무, 화재시 승강기 

사용 학습경험 유무, 화재 대피 훈련 경험 유무, 그리

고 미디어를 통한 화재 대피 정보 습득 유무로 나누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비교는 각 경험의 유무

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t-test를 활용하였다. 

요인설계는 요인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Kirk, 2013). 본 연구에서는 집

단 간 차이 검증 후 경험들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분석결과

본 실험에 참가한 총 170명 중 여성이 82명, 남성이 

88명으로 각각 48.2%, 51.8%를 차지하였다. 참가자들

의 연령을 살펴보면 21세 이상 성인들이 본 실험에 참

여하였으며, 21세 이상 40세 이하 65명, 41세 이상 60

세 이하 73명, 61세 이상은 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Frequency Percentage (%)

Gender
Female
Male

82 
88 

48.2
51.8 

Age
21~40
41~60
Over 61 yrs.

65 
73 
32 

38.2
42.9
18.8

Total 170 100.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들이 성별, 연령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유의수준 0.05에

서 참가자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대피상황에서 이

타적 행동 발현 정도에 존재하는 체계적인 차이는 없

었다. 종속변수인 대피상황에서 이타적 행동 발현 정

도는 5점 척도에 평균 3.91 (최소값 2.30, 최대값 5.00), 

표준편차는 .58이었다. 

2. 집단비교 분석결과

위기 상황에서 이타적 행동 발현 정도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직접 화재경험이 있는 집단(m=4.104), 화

재시 대응행동 학습경험이 있는 집단(m=4.014), 화재

시 승강기 사용방법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집단

(m=4.009), 화재 대피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

(m=3.984), 화재 관련 미디어 정보를 수용하는 집단

(m=3.951)이 모두 해당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러한 결과는 화재 관련 

학습과 경험이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타적 행

동의 발현 정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실시 전 Q-Q plot

을 활용하여 상황적 이타행동 발현 데이터의 정규성

을 파악하였으며, 다음 <Figure 1>과 같이 대각선으로 

분포하고 있어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pectations

Observations

Figure 1. Normative Q-Q plot on altruistic behavior

Levene’s test 결과에서는 모두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게 나타나 등분산가정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정한 결과, 화재교육경험이 있는 집단(m=4.014)이 

그렇지 않은 집단(m=3.739)에 비하여, 화재시 승강기 

사용방법을 학습한 집단(m=4.009)은 그렇지 않은 집

단(m=3.805)에 비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화재 상황시 

이타적 행동 발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화재경험이 있는 집단(m=4.104), 화재 대피 훈

련경험이 있는 집단(m=3.984),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화재 관련 정보를 수용하는 집단(m=3.951)도 그렇지 

않은 집단(m=3.874, m=3.834, m=3.774)에 비해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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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SD) Levene’s test T-test

Experienced Inexperienced F p t df p 

(A) Direct experience on fire 4.104(.553) 3.874(.576) .051 .821 1.910 168 .058

(B) Learning on the behavior in fire 4.014(.578) 3.739(.538) 1.181 .279 3.086 168 .002

(C) Guidance on the use of elevator in fire 4.009(.577) 3.805(.562) .095 .758 2.335 168 .021

(D) Fire Drill 3.984(.589) 3.834(.557) .077 .781 1.705 168 .090

(E) Indirect experience through media 3.951(.572) 3.774(.582) .013 .908 1.688 168 .093

Table 2. Group comparison by the presence/absence of experience 

Interaction effect Means (SD)
F-test

Sum of Square F p 

(A) Direct experience on fire ⨉ 
(E) Indirect experience through media

(A) Experienced Inexperienced

1.542 4.938 .028(E) Experienced 3.969(.210) 3.984(.113)

Inexperienced 4.107(.199) 3.784(.080)

(B) Learning on the behavior in fire ⨉ 
(D) Fire Drill

(B) Experienced Inexperienced

1.028 3.294 .072(D) Experienced 3.935(.127) 3.802(163)

Inexperienced 4.009(.142) 3.984(.154)

(C) Guidance on the use of elevator in fire ⨉ 
(D) Fire Drill 

(C) Experienced Inexperienced

1.533 4.910 .028(D) Experienced 3.740(.149) 4.019(.134)

Inexperienced 4.181(.169) 3.813(.124)

Table 3. Interaction effect between factors

준 0.10에서 화재 상황에서의 이타적 행동 발현 정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에 나타난 집단비교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화재 상황 관련 대피 행동에 대한 다양한 학습과 

경험들이 이타적 행동을 발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특히 화재시 대응행동을 

교육받은 경험이 있거나 화재시 승강기 사용 안내를 

받은 집단은 해당 경험이 없는 집단과의 차이가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대피행동에 대한 학습

이나 상황별 승강기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같이 구

체적이고 상세한 지침과 교육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실험 참가자들의 이타적 성향이나 이타적 태

도는 화재 관련 각 경험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참가자들의 이타적 성향이나 태도는 

본 실험에서 충분히 통제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3. 상호작용 분석결과

화재 상황에서 이타적 행동의 발현 정도는 개별 교

육과 훈련 경험이 있는 집단들이 없는 집단들에 비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람들은 재난 대피에 관하여 복

수의 교육과 경험을 가질 수 있으므로, 경험들 간의 

연결된 영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접 화재 

경험과 미디어를 통한 간접경험, 화재시 바람직한 행

동에 대한 학습과 화재 대피훈련, 화재시 승강기 사용

에 대한 학습과 화재대피 훈련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

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Figure 2, 3, 4>는 이러한 상호

작용의 유의미한 효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 

경우에도 개별적인 교육과 훈련 경험을 가진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이타적 행동 발현 정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두 개의 경험을 모두 가진 집단 보다는 

하나의 경험을 가진 집단의 이타적 행동 발현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었다. 세 가지 경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Enhanced Altruistic Behavior by One Significant Experience or Learning in Fire Evacuation Experiment  79

Figure 2. Interaction effect between direct experience on fire and
indirect experience through media

Figure 3. Interaction effect between learning on desirable response
to fire and fire drill

Figure 4. Interaction effect between learning to use elevators during 
fire and fire drill

또한 한 가지 경험을 가진 집단이 두 가지 경험을 

모두 가진 집단에 비하여 이타적 행동 발현 정도가 높

다고 할 때, 상호작용을 견인하는 유의미한 행동은 따

로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경험들 간의 

상호작용을 가정할 때에도 특정 경험이 화재 시 이타

적 행동의 발현에 더욱 영향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직접 화재 경험을 갖고 있으나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

험은 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값(m=4.108)이 가장 높았

으며, 반대로 미디어를 통한 간접경험을 하고 있으나 

직접 화재 경험은 없는 집단의 평균(m=3.984)은 그에 

비해 낮았다. 두 번째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화재시 행

동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으면서 화재 대피 훈련 경험

은 없는 집단의 평균(m=4.009)이, 세 번째 상호작용 효

과에서는 화재시 승강기 사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

나 화재 대피 훈련 경험은 없는 집단의 평균(m=4.181)

이 각각 가장 높았다. 

따라서 대피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 행동의 

발현을 돕고 집단 대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

재 시 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화재시 승강기 사

용 안내와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이 더욱 도

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대중을 대상

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의 화재 관련 정보 제공이나 

대피 훈련은 실제 대피 상황에서 이타적 행동을 일으

키는 데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덜 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화재 관련 상황에서 이타

적 행동의 발현은 학습과 경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학습 경험

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갖는다는 것

을 시사한다. 

Ⅴ. 결론 및 제언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타적 행동은 도덕적 

사고력이나 내적 도덕률을 비롯한 내재적 성향만으로

는 설명하기 어려운, 오래된 난제이다(Kim & Gim, 

2007).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이타적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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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변인의 강력한 영향 하에서 순간적이고 즉각

적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연구와 예측을 통해 설명

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집단에서 발

현되는 이타적 행동은 재난에 대한 집단 대응력을 순

간적으로 증대시키고 안전한 대피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전통적으로 

재난은 매우 갑작스럽고 혼잡하게 발생하며,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패닉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대응 

행동을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여겨왔다(Dynes, 1994).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재난에서 이타적인 인간 행동이 

더욱 많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최근 연구 결과들은 

이타심이 집단적 대응 역량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증

명하며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

고 있다(Drury, et. al.,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특히 화재와 관련된 학

습과 경험의 유형별로 이타적 행동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왜 

어떤 사람들은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타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학습과 경험으로부터 탐색하

고자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화재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경험들이 모두 이타적인 행동의 발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본 연구

에서 포함한 5가지 경험 중에서 화재 시 바람직한 행

동을 학습한 경우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어 화재시 승강기 사용 방법을 학습한 집단이 

해당 경험이 없는 집단과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보면, 화재시 대피행

동에 대한 학습이나 승강기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같이, 실제 상황과 관련성이 높으면서 구체적이고 상

세한 지침과 내용을 학습한 경험이 이타적 행동의 발

현에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화재와 관련된 학습 경험들 간의 상호작

용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작용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직접 화재 경험과 미디

어를 통한 정보 수용, 화재 발생시 대응 행동에 대한 

학습과 화재 대피 훈련, 화재시 승강기 사용 방법 학습

과 화재 대피 훈련의 경우 경험들 간 상호작용이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세 가지 경우의 공통된 패

턴을 살펴보면, 두 가지 경험이 중복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의미 있는 한 가지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이타적 행동 발현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상호작용 효과를 유의미하게 만드

는 경험은 직접 화재 경험, 화재 발생시 바람직한 대응 

행동에 대한 교육, 화재시 승강기 사용에 대한 안내와 

같이 화재와 직접 관련되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는 경험들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험

의 구체성과 체계성, 실제 상황과의 관련성이 중요하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주고 있다. 

화재 관련 경험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결과

는 사회적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떤 경험

을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책적 단서를 제공

하고 있다. Vardy & Atkinson(2019)이 지적한 바와 같

이, 이타적 행동 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기

를 경험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하였

는가, 다시 말해 경험의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재난 시 대피에 대한 교육은 구체적

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학습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또한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집단 역학을 상호 이타적인 방향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위기 시 효과적인 집단 대응

을 위해서는 사회 일반의 경험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

로 형성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Marsh(2017)와 같은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밝혀

진 바와 같이 뇌 편도체는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그에 

따른 대응 행동을 학습과 경험을 통해 형성시키고 이

후 발현을 결정짓는 체제를 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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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뇌는 고통에 처한 타인을 시각적으로 접함

으로써 두려움을 인지하고 공감하며 이타심이 발현되

고 이타적 행동을 개시한다(Jo & Lee, 2010). 그리고 

끊임없는 가소성을 가진 뇌 자체가 타인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함께 공감하는 새로운 학습을 거듭함으로써 

성숙하게 된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은 우리

의 뇌가 결국 재난 시 우리의 위기 대응 능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책적으로 위

기와 관련하여 사회문화적인 경험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가가 재난에 대응하는 새

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재난

관리와 안전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경험과 학습의 중

요성이 예외 없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

적인 방법과 과정을 분석하려고 시도한 연구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양한 후속 연구

와 정책적 함의 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Morone 

& Woodhouse, 1986; Wildavsky, 1988).

본 연구의 결과를 더욱 확장해본다면, 미디어를 통

해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이기심

이 발현된 극단적 행동들을 부각시키고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대중의 간접경험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

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미디어는 전통적

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인간행동을 매우 이기적이거나 

대단히 영웅적인 양극단으로 축약해왔다(Vasterman, 

2005). 이러한 극단적인 정보 제시가 위기 대응시 합

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 방식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

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추후 비판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피 상황에서의 사회적 행동을 이타심 

발현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승강기를 두고 일어

나는 제한된 실험 상황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를 모든 화재 발생 및 대응 훈련 상황으로 일

반화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또한 사전연구를 통하

여 본 연구참가자가 경험한 학습내용을 파악하고 유

형화하였으므로, 화재와 관련된 모든 학습경험을 총

체적으로 포함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구체

적인 상황에 맞추어진, 체계성을 갖춘 재난 교육이 필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재난에 대한 교육은 주로 재난 관련 직종 

종사자, 자원봉사자, 의료종사자에게 실시되고 일반

인들이라 해도 취학 전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

에게 집중되어 있었다(Sung & Han, 2008). 그러나 사

회가 위기에 처할 때는 상황에 속하는 누구에게나 그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학습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재난을 경험할 때마다 대중매체들을 중심으로 바

람직한 집단 대응의 중요성은 강조해 왔지만, 경험과 

학습으로부터 일어나는 대응 행동의 근본적 기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는 미흡하였다. 이러

한 상태에서 재난 직후 대응 행동 학습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저 감정적 안타까움을 해소하는 하

나의 방식으로 고착화되어 일상화될 뿐이다. 본 연구

는 재난 대응 행동에서 학습과 경험이 갖는 가치를 재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대응 행동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미를 갖는다. 

위기 상황에서의 이타심과 이타적 행동의 발현은 상

황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임이 분

명하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더욱 빈번해

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실제로 상황적 이타심이라는 감

정적 상태와 그로 인한 판단과 행동이 어떻게 효과적으

로 발현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집단의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타심의 발현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와 설명들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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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피 실험에서 단일 유의미 경험이나 학습에 의한 이타적 행동의 강화

국문초록 기존의 패닉모형과 달리, 최근 연구들은 재난 상황에서 이타적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며 이타심은 

집단의 위기 대응 역량을 순간적으로 증대시켜 인명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타적 행동을 발현시키는 뇌의 기제는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

나고 있다. 화재 상황을 모사하여 이루어진 본 실험 연구는 학습과 경험의 유형이 이타적 행동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비교와 요인설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화

재시 대응 행동 학습, 화재시 승강기 사용 학습을 비롯하여 실제 화재 경험, 화재훈련, 미디어를 

통한 화재 관련 정보 습득을 포함한 5가지 학습경험에서 각각 경험을 갖고 있는 집단의 이타적 행동 

발현 정도가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경험들 간 상호작용 효과의 패턴은 두 가지 

경험이 중복되는 것 보다 오히려 의미 있는 한 가지 경험을 한 경우, 이타적 행동 발현이 더 우세하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때 유의미한 경험은 실제 화재 경험, 화재시 대응 행동 학습, 화재시 승강기 

사용 학습으로, 실제 상황과의 관련성, 경험의 구체성과 체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재난 대응, 이타적 행동, 화재 관련 학습경험, 대피 실험, 요인설계, 상호작용분석

Profiles Soyoung Kim：She received her Ph.D. from Florida State University. She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the School of Liberal 

Ar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er areas of research encompass performance technology, social 

network for learning and performance, and psychological impact on human behavior in various situations including situation 

of risk(soyoung.kim01@gmail.com).

Ik Jae Chung：He received his Ph.D from the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He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is areas of research include 

risk analysis & communication, safety regulation policy, media analysis in policy-making proc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chungij@gmail.com).


